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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여성 우대 및 안배 중심의 간부급 인사 단행
- 6월 23일 자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-

- 여성공무원 승진우대·주요부서 전진배치,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발탁 

승진하고, 소수직렬은 안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민선8기 유정복 호의 1주년을 맞아 ‘시민

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’ 실현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

2023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.

이번 인사발령 규모는 직무대리 21명, 전보 40명 등 총 77명 규모로 

비교적 소폭이다. 이는 시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안정적 조직 

운영에 무게를 둔 조치다.

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여성 및 격무·기피부서 근무자의 발탁

이라고 할 수 있다.

우선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 공무원의 승진 확대에 중점을 뒀다. 이번

에 승진한 여성 공무원은 4급 승진자 24명 중 6명, 5급은 46명 중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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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으로 각각 25% 및 54%에 달한다. 

직렬별로는, 행정직의 경우 4급은 15명 중 5명, 5급은 23중 18명이 여

성 공무원으로 각각 33%와 78%에 이른다. 또 4급 농업직과 건축, 보

건연구, 농촌지도직 5급 승진자는 각 1명이었는데, 이들은 모두 여성 

이다. 특히 농업직 4급에서는 인천시 최초로 여성 승진자가 탄생했다.

주요 직위에도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했다. 우선 민선8기 공약과 

관련 있는 핵심부서인 글로벌도시기획과장에 남경선, 인사과장에 한

은희,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기획과장에 송금주 등 여성 승진자에

게 중책을 맡겼다.

격무·기피부서 장기근무자들도 적극 발탁 승진시켰다. 격무·기피부

서 승진자는 21명으로 총 승진자 144명의 14.5%지만, 2배수 내에 포

함됐을 경우 우선 승진자로 검토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. 이

를 반영하듯 행정직의 경우 교통국, 공업직의 경우 미래산업국과 상

수도사업본부에서 다수의 승진자가 배출됐다.

또한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도 안배했다. 상위 직급에 퇴직자가 없음

에도 3급은 녹지직렬에서, 4급은 화공직과 전기직렬에서 승진자자 결

정됐다.

이날 인천시 인사발령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, 정식 

승진임용은 공로연수 등이 마무리되는 7월 1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

다.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오는 7월 6일(7월 10일 자 임용)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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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할 예정이다.

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“이번 간부급 인사는 민선8기 핵심 사업의 성

과 도출을 위해 조직안정 역점을 뒀다”면서 “앞으로 남은 5급 인사

도 조직 활력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잘 마무

리 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참고> 인사발령사항


